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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호테우해변
(이호테우말등대)

1. 개요

전화 답사일 2020. 10. 15(금)
담당자 홈페이지

주소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호일동 374-4 (이호항 주차장)
계절성 (날씨에 따라) 사계절

주변식당 (반경 1km) 인그리드(카페), 제주마당, 삼미횟집

주변관광지
(반경 3km) 도두동 무지개해안도로, 알작지해변, 수목원테마파크, 

한라수목원, 제수도립미술관
우천시 주변 실내 관람 장소 :  넥슨컴퓨터박물관, 수목원테마파크

운영시간 무관
입장료 무관

참고사항 : 이호 지역은 제주에서 예로부터 어로 생활환경이 조성되었던 곳이다. 어로 

작업의 주요 도구는 ‘테우’로, 한자어로 ‘벌선(筏船)’이라 하여 떼로 만들어진 배를 

뜻한다. 매년 이호해수욕장에서는 이호테우문화축제를 체험할 수 있다. 축제에서는 

테우와 그물을 이용하여 옛 해양 문화를 복원한다. 썰물일 때는 제주 전통의 고기잡이 

방식 중 하나인 원담을 볼 수 있다. 포토 스폿으로는 빨간 말과 하얀 말 등대가 

유명하다.

2. 목적

시설, 환경
(둘러보기)

❍ 빨간 말 등대와 하얀 말 등대 : 제주의 조랑말을 형성해서 만든 등

대. 각각 이호 항의 안쪽 방파제와 바깥 방파제에 위치해 있으며, 

바다와 잘 어울려 이호테우 해변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. 

❍ 추자도와 관탈도(조망) : 날씨가 맑아 가시거리가 긴 날, 추자도와 

관탈도를 볼 수 있다. 추자도는 한반도 남서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

중간 지점에 위치한 섬이며 관탈도는 아주 작은 섬으로 제주도 주

변 해역에서 최고의 낚시터로 고기가 많이 올라온다. 제주도로 유

배 온 수많은 관리들이 이 섬을 지나가면 유배 온 것을 실감하면

서 머리에 썼던 관을 벗고 임금님에게 절을 했다고 해서 관탈(冠

脫)이라 불렸다고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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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사

❍ 이호테우축제 : 이호해수욕장에서 개최되는 전통 어로 문화 재현 

축제. 매년 7~8월 경 열린다. 바다와 함께 생활해 온 제주인의 역

사와 삶의 터전으로 남아 있는 제주 전통 떼배인 테우와 그물을 

이용하여 멸치를 잡는 옛 모습을 복원 재현하고 이 같은 해양 문

화를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 2004년 이호동 주민들이 자체 기획한 

해양 문화 축제이다.

3. 상태

❍ 접근성 조사내용(이호항 주차장)

기준 조사항목 세부내용 적절 부적절 미설치 해당없음

주차장

대형버스
버스 접근 ●
버스 주차 ●

주출입구

까지

접근성

유효 폭 확보 ●
바닥마감, 단차 ●

보행 장애물 제거 ●
시각장애인 유도 및 경고 ●

일반

주차구역
출입구 또는 승강설비 접근 설치 ●

주차구역의 크기 (2.5m×5m) ●

장애인

전용

주차구역

출입구 또는 승강설비 접근 설치 ●
주차구역의 크기 (3.3m×5m) ●

보행안전통로 ●
안내표시 설치(입식, 바닥) ●

출입구부터 연속적인 유도표시 설치 ●

한줄설명 : 일반 승용차 119대를 주차할 수 있는 넓은 공영 주차장으로, 이호방파제를 

따라 이호테우 등대로 접근하기에 용이한 주차장이다. 장애인 주차구역 있다.

❍ 접근성 조사내용(이호비치 공영주차장)

기준 조사항목 세부내용 적절 부적절 미설치 해당없음

주차장

대형버스
버스 접근 ●
버스 주차 ●

주출입구

까지

접근성

유효 폭 확보 ●
바닥마감, 단차 ●

보행 장애물 제거 ●
시각장애인 유도 및 경고 ●

일반

주차구역
출입구 또는 승강설비 접근 설치 ●

주차구역의 크기 (2.5m×5m) ●

장애인

전용

주차구역

출입구 또는 승강설비 접근 설치 ●
주차구역의 크기 (3.3m×5m) ●

보행안전통로 ●
안내표시 설치(입식, 바닥) ●

출입구부터 연속적인 유도표시 설치 ●

한줄설명 : 주차장 진입로의 경사가 10°, 41m 길이로 휠체어 이용자는 어려움이 

예상된다. 장애인 주차구역은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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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접근성 조사내용(주출입구)

기준 조사항목 세부내용 적절 부적절 미설치 해당없음

주출입구

출입구

접근

단차 없음 ●
경사로 설치(폭1.2m, 경사도1/12이하, 손잡이 등) ●

안내판

전체 안내판 설치 ●
장애인 등의 이용시설에 대한 안내 ●

BF 보행로 안내 ●
촉지도식 안내판(점자안내) ●

음성안내 ●

점자블록
선형록 설치 (전체입구→체험관입구) ●
점형블록 형태(30cm×30cm), 색상 ●

한줄설명 : 이호항 공영주차장에서 242m 지점 등대 진입로, 오르막 경사 8°, 차량통제 

철메 가로막 있으나 휠체어 출입이 가능하다. 

❍ 접근성 조사내용(이호비치 주차장 화장실)

기준 조사항목 세부내용 적절 부적절 미설치 해당없음

장애인

화장실

화장실

출입구

접근 통로 (1.2m 이상) ●
출입구 (0.8m이상, 단차제거) ●

대변기

문출입

출입문 유효 폭 (0.8m이상) ●
유효공간 확보 (1.4m×1.8m) ●

출입문 시각 안내설비 ●
출입문 형태 (잠금장치) ●

세정장치 (광감지, 벽·바닥누름) ●
손잡이(안전지지대) ●

세면대 ●
영유아거치대 ●

한줄설명 : 남녀공용 장애인 화장실 있다. 일반 화장실과 별도 분리되어 있다. 

이호비치 주차장 진입하는 도로 경사 10°로 진입시 주의를 요한다.

❍ 접근성 조사내용(제주해양관광레저센터 1층 화장실)

기준 조사항목 세부내용 적절 부적절 미설치 해당없음

장애인

화장실

화장실문

출입

접근 통로 (1.2m 이상) ●
출입구 (0.8m이상, 단차제거) ●

대변기문

출입

출입문 유효 폭 (0.8m이상) ●
유효공간 확보 (1.4m×1.8m) ●

출입문 시각 안내설비 ●
출입문 형태 (잠금장치) ●

세정장치 (광감지, 벽·바닥누름) ●
손잡이(안전지지대) ●

세면대 ●
영유아거치대 ●

한줄설명 : 남녀구분 장애인 화장실 있다. 이호항 주차장에서 70m 거리에 위치하여 

차량이동이 필요하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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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대상

추천 고객유형

(✔) 지적장애인

(✔) 휠체어 이용자(수동) 

(✔) 휠체어 이용자(전동)

(✔) 보행가능 지체장애인

(✔) 청각장애인

(  ) 시각장애인

(✔) 어르신

(✔) 어린이 및 청소년

(✔) 보호자

(  ) 기타

강점 및 흥미 꺼리

❶ 꽤나 멀리서도 보이는 이호테우 랜드마크 ‘빨간말,하얀말 등대’ 바다

풍경의 조화가 핫 스폿, 포토 스폿이 된다. 

❷ 일몰 감상하기에도 좋은 장소이다.

5. 주요사진

❍ 주차장ㆍ장애인 주차장 

이호항 공영주차장

주차장O, 주차구역 표시O, 주차공간 O, 장애인주차구역 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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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호비치 주차장

주차장O, 주차구역 표시O, 주차공간 O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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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화장실ㆍ장애인 화장실

이호비치 화장실

화장실 전면

장애인화장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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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화장실 내부

제주 해양관광레저센터 1층 화장실

진입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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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실 출입구 전면

장애인화장실

일반화장실 내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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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주출입구•관람경로

이호항주차장 >> 하얀말 등대 가기 전 경사로 시작점

하얀말 등대 가기 전 경사로 종료지점 >> 하얀말 등대 앞(반환점)

하얀말 등대 집입로 입구 -> 우레탄 포장길 -> I LOVE 이호 조형물 앞(반환)

인도 다시 시작(주차장 나가는 쪽)-> 이호비치 화장실 가는길-> 붉은말 등대 가는 길 입구

붉은말 등대 앞(반환)-> 이호비치화장실 경사로 오르막-> 이호비치 화장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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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쓰레기는 클린하우스로' 표지판 앞 -> 붉은말 등대 진입로 중간입구 앞 횡단보도-> 이호항 공영주차장

6. 주요체험로(관람로)
※ 전체코스 : 전체코스와 무장애코스는 동일하다.

무장애 동선 제안 : (총 길이 3km) 이호항 방파제길

이호항 주차장 ~  ‘하얀말등대’ 방파제 구경하고 회귀하여 ~  I LOVE 이호 조형물(반환) 

~ 인도 다시 시작(주차장 나가는 쪽) ~ 이호비치 화장실 가는 길 방면 가다가 횡단보도 건너

서 ~ 붉은말 등대 가는 길 방면으로 내려간다. ~ 붉은말 등대 앞(반환) ~ 이호항 주차장 회귀

한다. 

(빨간선으로 시작 ~ 파란색 반환, 회귀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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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부대시설

❍ 공영주차장, 공영화장실•장애인화장실

❍ 제주해양레저타운 레저스포츠

❍ 푸드트럭

8. 의견
   이호테우는 공항에서 가까운 사진명소이다. 날씨가 맑은 날이면 추자도와 관탈도를 

조망할 수 있고, 반대로는 한라산을 한 눈에 볼 수 있다. 빨간 말 등대와 하얀 말 등대

에서 사진을 찍는 장소로 유명하여 늘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. 

노면 전체구간 포장도로로 편평한 관람로라 할 수 있다. 방파제 오르는 경사구간 따라 

하얀말등대와 해변으로 내려가는 방파제따라 빨간말등대를 관람하는 코스이다. 누구나 

비교적 쉬이 다녀올 수 있다. 


